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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하는 미국 성당에서 주일학교에 제가 가끔 수업을 합니다. 수업 중에 한 번은 착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하는 시편 23편을 설명하면서, 양떼와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었죠.

	양들은 항상 목자의 보살핌을 필요로하고, 그것이 목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항상 양들을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고, 맹수로 부터 지켜준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양떼라면, 그럼, 착한 목자는 누구일까요?”하고.

	아이들이 힘껏 대답합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착한 목자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 여자 아이가 뭔가를 한참 곰곰이 생각하고는,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양들이고, 예수님이 착한 목자시면, 신부님은 ‘양치기 개’네요!” 헐~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참 고맙고, 마음의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착한 목자로,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양떼로 자주 비유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의 그 당시 생활에서 유래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고 살았죠.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양치는 목동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이 참 재미있는 동물입니다.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지만, 그렇게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거칠고 아둔하다고 합니다. 불길을 보면 그것이 뜨거운지 알면서도 그냥 뛰어들고, 낭떠러지에 길이 없는 곳에서도 그냥 직진 밖에 모른답니다. 넝쿨에 걸려도 그저 앞으로만 나갈려고 발버둥치니까 나중에는 꼼짝 못하고 갇혀버립니다. 

	고집도 무지 세고. 절대 바른 길을 갈 줄 모른다고 합니다. 항상 엉뚱한 길로만 가려고 하고, 절대 혼자서는 집을 찾아 오지도 못한답니다. 한 번 아니면 절대로 아닌 거지요. 절대 남의 말도 안듣는 답니다. 흡사 누구와 닮지 않았습니까? 꼭 우리 인간들과 비슷하죠? 고집 세고, 말 안듣고, 늘 엉뚱한 길로만 가려고 하고. 길 잃고 헤매기 일쑤고.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이 양들이 따르는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목소리. 바로 목자의 소리는 그렇게 잘 알아듣고, 따른답니다. 그것도 자기 목자만 따릅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노련하게 이끌고, 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하고, 양 한마리 한마리의 성격을 잘 알고 사랑으로 대한답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 목자를 따르는 것이지요. 목자를 따라가면 편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그 아둔하고 고집센 짐승들도 다 아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 양떼가 섞여서 풀을 뜯고 있다가도, 자기 목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가면 양들은 각자 자기 목자만 따라서 딱 갈라진답니다. 희한하죠.

	양들과 목자의 비유가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착한 목자가 양들을 이끌 듯이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양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고 그냥 늘 따라가면서 살다보면, 내 삶은 안전합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맙고 감사하고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인 우리들 하나 하나를 잘 알고, 늘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십니다.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우리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는 그 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살기 너무 바쁘고,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데로 하고 사니까, 내 고집만 부리고 사니까 그 분의 목소리를 알아 듣지 못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보살핌을 받으려면, 그 분의 양떼에 속하면 됩니다. 그 분의 양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목자이시고, 그 분의 양떼는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미사와 성사 생활을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되면, 그 분의 양떼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분의 양떼에 속하게 되면, 그 분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착한 목자가 양들을 진심을 다해서 보살피듯이, 우리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마리라도 열심히 끝까지 찾아나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이 닥치든지, 길을 잃어버리고 어떤 험한 길을 가든지,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말고, 목자이신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분 양떼의 일원이 되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늘 그 분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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